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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이 일부 고래에 대한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팔

을 걷어 부쳤다. 

23일‘디지털타임스’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월에 

열릴 국제포경위원회(IWC) 총회에서 개체 수가 풍부

한 고래종류에 한해 상업포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

안할 계획이다. 현재는 모든 종류의 고래에 대한 상업

포경이 금지돼 있다.

일본은 이와 함께 IWC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이 필

요한 고래 포획량 결정 요건을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

는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. 일본 정부는 총회에서 자

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“모든 선택지를 

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내 사라 네타

냐후 여사가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.

21일‘뉴스1’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날 성

명을 통해 예루살렘 지역 검찰이 총리 부인이 공금을 

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. 관저의 전 부실

장도 사라 여사와 함께 기소됐다.

사라 여사는 총리 관저에 요리사가 없다고 거짓 보

고하고, 개인 돈이 아닌 공금으로 전문 요리사의 요리

를 주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또 공금을 가족 행사 비

용이나 개인 요리사를 고용하는 데 쓴 혐의도 받았다.

법무부는 사라 여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금

액이 약 35만 셰켈(약 9만 6,500달러)에 달한다고 밝

멕시코에서 실시되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한

국 교민과 주재원, 여행객들에게 신변안전 주의령

이 발령됐다. 

23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주멕시코 한국대사

관은 전날 선거 관련 신변안전 주의 공지’를 통해 

오는 7월 1일 대선과 총선 등 선거를 전후로 폭력

을 비롯한 집회·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

만큼 신변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.

다음 달 1일 멕시코 전역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

상·하원의원 등 총 3천400여 직위를 선출하는 역

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선거가 실시된다. 그러나 지

난해 9월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후보자 등 

정치인 114명이 피살되고, 1천 명 이상의 후보자

가 사퇴했다. 

멕시코에서는 과거에 선거 당일 투표소로 향하

는 대중교통을 향해 총격을 가하거나, 선거방해 

목적으로 신분증을 탈취하는 등 강도 범행이 자

행되곤 했다. 

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“선거 직후 결과에 반

대하는 집회, 시위 등 집단행동도 예상된다.”며 

“2018 러시아 월드컵 경기가 7월 16일까지 진행

되는 만큼, 경기 결과에 따라 군중심리에서 비롯

된 폭력사태도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하다.”고 강

조했다.

“선거를 전후로 유세장, 투표소, 단체응원 장소 

등 군중이 밀집한 장소 인근 접근을 가급적 자제

해달라.”면서“신변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

로 항상 안전에 유의해달라.”고 당부했다. 

검토하겠다.”고 말해 IWC 탈퇴나 포경에 관한 새로

운 국제기구 설립 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.

IWC는 일부 고래종의 자원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

자 1982년 상업포경 모라토리엄(일시 중지)을 결의했

다. 상업포경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자원량이 안정돼 

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과학적 자료와 함께 총회에

서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 IWC 88개 

회원국 중 포경을 지지하는 국가는 40개국이며 나머

지 48개 국가는 반대하고 있다. 

일본은 국제포경단속조약 규정에 따라 남극해와 북

태평양에서 조사 명목의 고래잡이를 하고 있다. 

혔다. 사라 여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. 

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일가족은 뇌물 수수 등 부패 

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.

네타냐후 총리는 지지자와 유력 사업가들로부터 고

가의 시가, 보석, 핑크 샴페인 등을 요구하고 100만셰

켈(약 27만 달러)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

다. 또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게재하기로 2위 

일간지‘예디오트 아하로노트’의 사주와 거래를 하

고 그 대가로 경쟁지에 타격을 주기로 한 의혹도 받

고 있다. 

하지만 이같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이

끄는 우파 리쿠드당은 2019년 11월로 예정된 총선에

서 최대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일본 ‘상업포경’ 재개 위해 안간힘
IWC 탈퇴 불사 

이스라엘 총리 부인 ‘공금 착복’ 혐의 기소“멕시코 대선 전후 
폭력·시위 증가 예상

…신변안전 주의”


